1. 수업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2달 동안에 꿈, 쓰기, 옛날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 할 수 있었습니다.
2. 저에게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룹에서 이야기하기, 기억하는 수업, 창조적인 심리, 같은 반 수강생들과 쓰기 많이 읽고 배웠습니다. 동창들이 같은 흥미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쓰기는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사님이 너무 좋은 분이였습니다.
3. 손 운동 훈련, 논리적인 생각, 사건 발전, 예쁜 쓰기, 이야기를 기억하고 중요한 기본 의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공적은 우리 빜토리야 선생님 입니다. 재미있게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4. 저음에 너무 궁금해서 와 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너무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어머니” 쓰기 후에 마음 속에서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는 너무 좋습니다.
5. 저음에 궁금함이 많았습니다.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뭔가를 하고 싶었음). 하지만 수업 시간은 조금 불편했습니다만, 여러 이야기를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음).
6. (이병일) 저도 글쓰기 수업을 만들고 싶었고, 같이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계속 있었고 러시아어를 이해하기 힘들어서 같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으로부터 글 제목을 받고 써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외모, 밝았던 표정, 어두웠던 표정, 어머니가 가장 즐거워했던 순간의 모습 등을 한번 더 생각해 보았고, 한국어로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써보고 수업시간에 읽어 보고 싶었지만, 러시아어로 번역하면 너무 뜻이 달라져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 작가님은 ‘한국어로 쓴 글을 달라’고 했습니다. 뜻과 의미를 한국어를 하는 친척에게 물어보겠다고 했지요. 글은 그 뜻을,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몇분의 글을 영어로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어렵게 읽어 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사할린 1세대 어머니들은, 그 모진 힘겨움 속에서도 품위와 격조가 높게 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 한민족은 국가나 정부, 국민, 민족 모두 도덕성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글 혹은 연설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단군이 나라를 세울 때, ‘홍익인간(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을 실현하고자 함이었죠. 한민족의 나라는 세월질 때 부터 그 뜻이 지극히 선하고 도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역사 속에서도 어머니들은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품위를 지키는 것이 당연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기억을 기록하고 다듬고 역사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